
〈고대 인도와 일본의 옛 경전〉 전시해설 

 

N-8-1 범본심경 및 존승다라니 

  다라수 잎을 건조시킨 후 양끝을 자르고 가로로 경계선을 그어 ‘반야심경’과 ‘불정존승다라니’를 

범자로 기록한 패엽경입니다. 고대 인도에서는 종이가 정착되기 이전에 다라수 잎을 사용한 패엽 

사본이 성행했습니다. 이 패엽경은 가장 오래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중요시됩니다.  

 

N-8부속 역경기 

  에도 유시마에 레이운지 절을 창설한 진언종 승려 조겐(1639~1702)은 실담(범자 및 범어에 관한 

학문)학자로서도 알려져 있으며, 범자에 뛰어났습니다. 이 역경기는 1694년에 조겐이 호류지 절에 

전래된 범자 패엽경 2엽, ‘반야심경’과 ‘불정존승다라니’를 필사하고 주점(훈독을 위해 붉은 색으로 

표시한 기호)과 구의(글의 의의)를 기록한 후, 후기를 적은 것입니다.  

 

N-14 불명경 

  『불명경』은 과거의 과오를 뉘우치고 염불의 힘으로 속죄하기 위해 부처들의 명호를 받아들이고 

기억할 것을 설명한 경전입니다. 이 불명경은 과거, 현재, 미래 등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천 

개의 불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. 각 권의 간기를 통해 1141년에 오사 류케이가 고인이 된 스승 린코 

대사의 1주기를 공양하고 동시에 불명회를 개최하여 이 경전을 헌납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 

 

N-11 현우경 단간(오조무) 

이 사경은 13권본 『현우경』 제5권의 사미수계자살품 제23에 해당하는 단간입니다. 필자는 

쇼무(聖武)천황으로 전해지지만 자필은 아닙니다. 사경 중에서도 특히 웅대하면서 힘찬 서풍으로 

‘오조무(大聖武)’라는 별명이 있습니다.  

 

N-14-1 불명경 

『불명경』은 과거의 과오를 뉘우치고 염불의 힘으로 속죄하기 위해 부처들의 명호를 받아들이고 

기억할 것을 설명한 경전으로, 중국의 승려 보리류지가 번역한 12권본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이 

불명경은 과거, 현재, 미래 등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천 개의 불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. 각 

권의 간기를 통해 1141년에 오사 류케이가 고인이 된 스승 린코 대사의 1주기를 공양하고 동시에 

불명회를 개최하여 이 경전을 헌납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 



제6실 염직 

다양한 기법의 염직품 

 

이번 염직 전시에서는 구미히모(끈목)와 스리에(염료를 문질러 무늬를 내는 것) 등, 

직조와 염색 외의 장식 기법에 주목합니다.  

 

N-49-1: 옥대 잔결 

  다채로운 색실을 짙은 색부터 옅은 색까지 층층이 배열해 교차되는 무늬를 표현한 띠

입니다. 다양한 색의 유리옥과 진주옥을 실에 미리 꿴 후에 직조했습니다.  

 

N-50-1: 산모양무늬 끈목 번두 

  불사에 사용되는 번의 잔결입니다. 다양한 색실을 사용한 구미히모(끈목)로 산 내지는 

화살 깃처럼 보이는 무늬를 표현했습니다.  

 

N-319-14: 평견·능 번족 잔결 

가늘고 긴 가장자리 하단과 4개의 번족을 남긴 잔결입니다. 

 

N-319-34: 평견 번 잔결 

  가늘고 긴 하단과 번족의 상부 등을 남긴 잔결입니다. 노란 번은 죽은 이의 추선에 

사용되었습니다.  

 

I-336-3a: 갈색바탕 나비무늬 그림 평견 ‘도인’ 명  

갈색바탕의 평견에 먹을 사용해 2종류의 나비와 구름무늬를 그려넣었습니다.  

 

I-336-4: 황색바탕 둥근 꽃무늬 금은 스리에 라  

  섬세하게 비스듬한 격자모양 무늬를 짜넣은 라(羅)에 금니와 은니를 사용해 작은 원

모양 꽃무늬를 스리에(염료를 문질러 무늬를 내는 것)로 표현했습니다.  

 

N-319-46: 감색바탕 향로와 촛대무늬 능 번족 잔결 

  매우 짙은 감색의 번족 잔결입니다. ‘향로와 촛대무늬’로 불리지만 무엇을 나타내었는

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.  

 

N-319-52-2: 옅은 옥색바탕 평견 번족 잔결 

  쪽은 염색 방법과 그 횟수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 평견 번족 

잔결은 아주 옅게 쪽으로 물들였으며,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염직물의 세계

를 보여줍니다.  

 

 



I-336-93: 줄무늬바탕 용무늬 자수  

  색실을 사용해 평견 천조각에 색깔별로 자수를 넣은 뒤 용무늬를 박음질 등으로 수놓

았습니다. 이 무늬는 고훈시대의 금속공예 작품과도 유사하여, 일본 내에서도 가장 오래

된 작품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 

 

I-336-106: 둥근 연주무늬 자수 

  체인스티치로 대형의 둥근 원주무늬를 나타낸 잔결입니다. 이러한 무늬는 서아시아에

서 유래한 것으로, 고대의 장대한 문화 교류를 보여줍니다.  

 

I-336-108: 흰색바탕 꽃무늬 전 

  흰 바탕의 전(펠트)에 남색과 옥색, 붉은색, 옅은 붉은색으로 염색한 전을 끼워넣어 

꽃무늬를 표현한 것의 잔결입니다.  

 

N-319-115: 황색바탕 바둑판무늬 능 번족 잔결  

  평지부문능이라는 옛 기법을 사용해 바둑판 같은 무늬를 표현했습니다. 단순한 반복

에 의해 빛이 난반사하는 듯한 효과를 낸 점이 흥미롭습니다.  

 

N-319-117-1: 적색바탕 바둑판무늬 능 번족 잔결  

  사각형 안에 줄무늬를 넣은 것과 산길무늬(산모양을 늘어놓은 지그재그무늬)를 넣은 

것을 교대로 배치한 능 번족 잔결입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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